
9 5년 경제성장률 7 . 5 %
KDI, 엔화약세·원화절상으로 수출둔화 전망

9 5년 우리 경제는 7∼7 . 5 %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가운데 소비·투자가 9 4년에 이어 활황세를 지속

할 전망이다.

수출은 1 0 4 2억달러, 수입은 1 0 7 3∼1080 억달러에 달해 무

역수지 및 경상수지적자는 각각 3 1∼3 8억달러, 51∼5 9억

달러에 이르고, 물가상승률(소비자물가)도 9 4년 수준인

5 . 8∼6 %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.

한국개발연구원( K D I )은 이에따라 9 5년 정책방향은 물가

안정에 두고 인플레율을 현재의 6 %대에서 2∼3년내에

4 %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.

K D I가 발표한「1 9 9 5년 경제전망 및 거시경제방향」에 따

르면 9 5년에도 경기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성장률이 7 . 5 %

내외로 예상되나 정책당국이 안정정책을 다양하게 펼 경

우 성장은 7 %내외로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.

소비는 9 4년보다 다소 높은 7 . 5 %내외에 이르고 설비투자

는 자본유입이 대기업의 높은 투자계획 및 시설재도입으

로 이어질 경우 최고 1 3 . 1 %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.

수출은 엔화의 약세반전과 원화절상으로 9 4년보다 다소

둔화돼 1 0 4 2억달러를 보이고, 수입은 자본재 수입증가와

소비재 수입확대로 1 0 7 3∼1 0 8 0억달러선에 이를 것으로 전

망됐다.

이에따라 무역수지적자는 9 4년 2 1억달러적자에서 9 5년에

는 3 5억달러내외로 늘어나고 경상수지도 5 0∼6 0억달러

내외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.

물가상승률은 9 4년보다 다소 낮아진 5 . 8∼5 . 9 %에 머물 것

이나 총수요가 안정적으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 %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은 것

으로 예측됐다. 

K D I는 이 보고서에서 9 5년에는 내수안정을 위해 긴축적인 거시정책기조를 견지하는 한편 정책운용

시 통화·재정·외환 등 정책수단간의 연계가 보다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.

K D I는 특히 경상수지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민간의 외환보유 및 사용에 대한 규제완화로 원화의

절상압력을 축소시키되 원화환율은 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라 변동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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